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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백래시는 페미니즘 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기득권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타난 반발 심리 중 

하나로 이는 유색인종 인권에 반하는 백인 우월주의에서도 나타난다. 푸코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

아가 현실에 존재하는 반(反)공간적인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라고 정의하며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백래시와 맥락을 공유한다. 본 연구는 헤테로토피아의 반공간적 시각을 통한 공간 재구성화의 개념을 바탕

으로 페미니즘과 백인 우월주의에 나타난 백래시 패션을 유형화하고, 백래시가 패션에 어떠한 특성으로 나

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래시 패션은 의미의 상실, 반복성, 상황에 따른 유연성

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헤테로토피아 특성 중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과 관계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페미니즘 백래시는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의 특성을 보였고, 화이트 백래시는 일탈, 모순, 공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탈은 하위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패션을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둘째, 재구성은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패션을 다른 아이템이나 의미로 승화하여 착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순은 하위집단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패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자신의 개성

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전락한 패션을 의미한다. 넷째, 공존은 과거 패션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현대

패션에도 유지되어 시간적인 공존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백래시 패션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 다각도의 인권차별과 이를 패션에 융합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백래시 패션, 백래시, 헤테로토피아, 페미니즘, 백인 우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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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패션은 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계속 변화하며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과거와 소통하는 커

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가진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패션이 자리 잡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로는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패션을 받아들이고 

유행하는 문화가 발생하는 시대의 수용이 있다. 

대중적 수용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를 바

탕으로 패션에 영향을 주며, 미(美)는 그 시대의 

문화적 요구에 맞춰 변화한다(Park & Ku, 2012). 

미적 가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패션은 한 시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거나 

시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시각적 언어 

중 하나인 패션은 집단의 특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을 사회에 전달하기도 한다. 

시대적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히피 문화와 히피 

패션, 흑표당(Black Panther Party)의 총과 검은 베

레모, 가죽 재킷 등은 패션을 통해 집단의 가치관

을 보여주며 반(反)하는 사회적 문화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패션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

다(Lee, 2016).

백래시(backlash)는 공학적인 의미로 맞물린 톱

니바퀴 사이 공간이라는 의미이며, 사회학적인 의

미로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반발하는 심리이다. 

수잔 팔루디(Susan Faludi)는 19세기 활발히 이루어

지기 시작한 여성 운동인 페미니즘에 반하여 나타

난 사회의 반발 심리를 백래시라고 하였다(Faludi, 

1991/2017). 페미니즘에 나타난 백래시는 여성운동

을 부정적인 행동으로 바라보는 사회 기득권층에 

의해 발현되었다. 1960년대 언론은 페미니즘을 통

해 여성의 권리를 찾으려는 여성들은 오히려 페미

니즘으로 인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당시 여

성들이 거부하고 있던 코르셋과 여성성이 드러나

는 패션을 다시 유행시킴으로써 페미니즘에 반하

는 문화를 형성하였다(Faludi, 1991/2017). 최근 백

래시는 여성 인권을 포함하여 흑인 인권 등 약자

를 위해 시작된 다양한 사회적 운동에 반하여 세

력이 약해진 기득권층이 다시 정치적, 사회적 권

력을 되찾아오기 위한 반발 심리에 의해 발현되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진다(Park, 2020). 그 중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시각적 언어로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매개체이기 때문에 백래

시는 패션에서 크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백래시에 

대한 연구는 팔루디의 저서인 백래시(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1991))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Seok(2019)의 일본의 

학교 교육에 나타난 젠더 백래시에 대한 연구와 

Park(2020)의 우파 포퓰리즘(Populism)과 함께 브라

질 정치에 나타난 화이트 백래시(white backlash)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정치적 배

경을 바탕으로 나타난 백래시에 대한 연구이며 백

래시와 패션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는 

Tyler(2020)의 패션 브랜드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광고 캠페인에 나타난 백래시가 브랜

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Rutherford(2009)

의 보그(Vogue) 잡지를 통해 나타난 패션이 백래

시가 나타난 사회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대중적 시각 언어인 패

션이나 디자인을 중심으로 백래시와 관련된 해외 

연구는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패션과 

관련된 백래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현상을 새로운 공간적 시각으로 해

석하는 이론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철학자

인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에 의해 정의되었다

(Foucault, 1974/2014).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

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일종의 반공간을 의미

한다. 헤테로토피아 이론은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전시 공간, 건축 등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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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부터 문학, 예술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패션 디자

인 분야에서 헤테로토피아 이론을 통한 연구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유동적 특성을 헤테로토피아 

관점에서 살펴 본 Seo(2011)의 연구와 헤테로토피

아 공간관을 반영한 여성복 패션 디자인 발상에 

대한 연구인 Kim(2017)의 연구가 있다. Chung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바

탕으로 남성의 젠더리스 스타일을 분석하였으며, 

Jeong and Kan(2020)은 Blitz Kids 집단에서 나타난 

뉴 로맨틱 특성을 헤테로토피아 관점으로 분석하

였다. 패션 분야의 헤테로토피아에 관한 선행연구

는 한 스타일의 특성을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바탕

으로 분석하거나 패션 디자인 발상에 반영하는 등 

일차적 분석 이론으로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사용

하고 있었다.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백래시는 

패션을 통해 반발 심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개성으로 표현되는 패션 스타일이 내면화된 사회

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패션을 입체적으로 바라

보는 공감각적 시각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이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

아의 이론과 연결된다. 과거 백래시를 통하여 패

션을 통제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으나 패션과 관련

된 백래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백래시를 페

미니즘 백래시와 화이트 백래시로 구분하고 헤테

로토피아 개념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헤테로토피아의 반공간적 시각을 통

해 공간 재구성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페미니즘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타난 백래시를 백래시 패션

으로 유형화하고 백래시가 패션에 어떠한 특성으

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인권차별과 이에 

나타난 패션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국내·외 논문과 서적,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헤테로토피아의 정의 및 원리

와 백래시에 대한 개념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였

으며 이후 헤테로토피아의 원리 중 백래시와 연관

된 특성을 도출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범주별 사

례를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에 사용된 사진 자료는 

보그닷컴(https://www.vogue.com)과 구글(https://www. 

google.co.kr/)을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대중과 유

행에 영향을 미치는 유명 브랜드의 패션이 표현된 

컬렉션 이미지, 캠페인 이미지, 패션 필름 등 다양

한 매체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권 문제

를 바라보는 새로운 개념인 백래시에 대한 연구가 

최근 다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

근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백래시 패션을 분석하고

자 2009년부터 2021년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백래시의 정의 및 발생

1) 백래시의 정의

백래시는 공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

러 의미로 해석된다. 공학적인 의미로는 맞물린 

두개의 톱니바퀴 사이에 생기는 공간으로 사용되

며, 사회학적인 의미로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반발하는 심리라는 의미로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인 여론의 발생

을 의미한다. 팔루디는 백래시를 저서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를 

통해 페미니즘과 접목하여 해석하였다. 팔루디는 

1970년대 페미니즘이 확장된 이후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정부의 신보수주의 아래 언론, 대

중매체 등 많은 분야에서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이 

불행해졌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여성을 상대로 일

관된 공격성을 보이는 현상을 백래시라고 명명하

였다(Faludi, 1991/2017). Park(2010)은 당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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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계층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자

들의 열등한 현실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희

생자에게 책임 돌리기’를 통해 약자들에게 부정적

인 이미지를 씌워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즉 백래시는 정치적, 사회적인 흐름에 기득권층이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래시는 여성 운동인 페미니즘에서 비롯된 현

상이지만 최근 페미니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함께 사

회적 약자로 등장하는 유색인종 또한 기득권층인 

백인에 의해 지속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인종 차

별을 바탕으로 등장한 백인 우월주의는 다양한 사

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종을 크게 백인, 유

색인으로 구분하여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Ha, 2012). 이러한 백인 우월

주의는 다른 인종과 백인을 구별하려는 특성을 보

이는데 최근 인종 평등에 대한 시각이 보편화되면

서 백인만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문화 등 백인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인의 기득권

층을 유지하려는 화이트 백래시가 등장한다.

사회‧문화적 의미로 사용된 백래시에 대한 선행

연구는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Seok 

(2019)은 백래시를 젠더 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변

화가 진행되어가는 것에 대한 조직적인 비판이나 

반격･공격을 의미하며 이것이 큰 흐름이나 전체의 

움직임, 혹은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

며 일본 사회의 여성 차별과 관련하여 나타난 젠

더 백래시와 젠더와 관련된 일본 학교 교육에 대

한 연구를 진행했다. Mi(2020)는 국내 대학의 총여

학생회 폐지에서 나타난 백래시의 사례를 보여주

며 페미니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매체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페미니즘과 함께 인권 문제로 대

두되는 유색인종 차별과 관련된 백래시 선행연구

로 Park(2020)은 트럼프주의의 화이트래시(whitelash)

를 바탕으로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

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의 정치적 퍼포먼스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적대(antagonism)의 대

상을 사회적 소수자로 설정하여 백래시를 사회 분

위기가 과거로 회귀하거나 퇴조 혹은 반동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2) 페미니즘 백래시

19세기 시작된 대표적 여성 운동인 페미니즘은 

성(性)에서 시작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인권 운동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한 현대적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

표는 근본적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즉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성으로 규

정되었던 여성의 모습을 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재규정한다(Lee, 2004).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이

분법적 시각에 의해 남녀갈등을 초래했으며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약자에 위치한 여성을 대상으

로 백래시가 나타나게 된다.

1968년 미스 아메리카 시위(Miss America protest)

는 여성 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페미니즘 운동

으로 <Figure 1>과 같이 ‘Freedom Trash can’에 브

래지어, 메이크업 용품, 코르셋 등의 여성 상징적

인 제품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러나 언

론은 이를 ‘bra-burning’으로 바꾸어 보도하였고 이

러한 언론의 백래시에 의해 미스 아메리카 시위는 

브래지어를 태우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부정

적인 인식을 받게 된다. 이는 여성 해방 운동의 목

표를 폄하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언론에 나타난 백

래시로 인해 대중은 페미니즘 운동의 본질을 잊게 

된다. 1980년대 초반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

해짐에 따라 미니 드레스, 파티 드레스, 코르셋으

로 몸을 조이는 드레스 등 활동하기 어려운 의복

과 관련된 소비가 감소하면서(Faludi, 1991/2017) 

<Figure 2>와 같이 움직임에 자유로운 세미 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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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몸을 조이지 않는 의복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미디어는 이를 ‘여성들의 패션 반란’, ‘비싼 가격

에 대한 충격의 봉기’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여성

들의 활발해진 경제 활동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

이 의복 소비에 독립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패션 업계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여성 해방 운동으로 인해 여성이 스

스로 여성적인 옷을 차려입을 권리를 부정했다고 

말하며 여성적인 옷을 입지 않으면 여성적인 본성

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패션에 나타난 백

래시라고 볼 수 있다(Faludi, 1991/2017).

또한 팔루디는 백래시를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

았다.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향해 진보하는 것

처럼 보일 때마다 당시의 언론들은 여성 운동 혹

은 여성에게 유리한 현상들이 여성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이러한 백래시로 인해 일

부 여성들은 다시금 여성성을 강조하며 언론에 선

동되는 경향을 보였다(Faludi, 1991/2017). 즉 하위

문화의 발전이 기득권층에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 

백래시가 나타나며 오랜 시간 지속된 차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모른 채 살아온 여성들은(Faludi, 

1991/2017) 평등한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자 하는 진보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1968년 미스 

아메리카 시위는 여성의 상징적인 제품을 버리는 

행동으로 여성 해방을 외쳤으며, 1980년대 노브라 

운동은 여성 인권의 성장을 위해 여성의 가슴을 

성적 요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탈피를 위한 운동

이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여성 인권이 기존보다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진보적인 활동으로, 기득

권층은 이를 위협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백래시가 반복적으로 나

타나게 된다. 

3) 화이트 백래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종주의는 인종 간의 다양한 본질적 차이를 강조

함으로써 하나의 인구 집단이 특정 인구 집단에 

위계질서를 강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Bae, 2003) 

유색인종 차별이 대표적이다. 백인 우월주의는 19세

기 이주민인 유럽인을 위해 원주민을 차별하고 원

주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서부터 형성된다(Bae, 

2003).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

세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이 진행되었고 ‘트럼프주

의(Trumpism)’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트럼프주

의란 보호주의,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고립주의, 

환경 및 외부 규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일반적으

로 이민자와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이라고 정의된

다.(Lieberman et al., 2017; Park, 2020) 데이비드 엠

브릭(David G. Embrick) 등의 학자들은 트럼프주의

의 등장이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반격을 의미하

며 이를 팔루디의 백래시를 응용해 화이트래시라

고 명명하였다(Park, 2020). 또한 화이트래시는 화

이트 트래시(white trash)의 줄임말로도 사용이 되

는데 이는 미국 내 백인 범죄자를 가리키는 단어

로 백인인종 차별주의자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

된다. 따라서 팔루디의 백래시를 응용하여 명명하

기 시작한 화이트래시는 백인인종 차별주의자인 

화이트 트래시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타난 백래시에 

대한 연구이므로 화이트래시를 화이트 트래시와 

혼용되지 않도록 ‘화이트 백래시’라고 명명한다.

화이트 백래시는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반발 

Figure 1. 미스 아메리카 
시  1968. 

From Miss America protest. (n.d.). 
https://en.wikipedia.org

Figure 2. 1980년  
여성 패션.

From Ardry. (n.d.). 
https://fashiondii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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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로 백인 우월주의를 배경에 두고 있다.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과거에는 백인이 더 우월하다는 

이유로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에 의해 유럽 복식

을 착용하였다. 이는 블랙 댄디즘(dandyism)으로 

발전해갔으며 백인들에 의해 댄디화된 흑인이었지

만 <Figure 3>과 같이 자신의 스타일을 댄디하게 

표현하며 스스로 치장하는 흑인 셀럽이 되었다

(Ko, 2020). 이는 백인에 종속되어 있던 흑인이 그

들만의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흑인 노예의 사회 

및 경제적 평등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백인으로부

터 차별받던 흑인의 잠재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었

다. 그러나 흑백의 인종주의적 사고로 인해 인종

적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 위협적이었던 백인은

(Ko, 2020) 블랙 민스트럴 쇼(Black Minstrel show)

를 통해 백래시를 보였다. 블랙 민스트럴 쇼는 흑

인처럼 분장한 백인이 등장하는 분장쇼로 흑인을 

희화화하여 폄하하였다(Figure 4). 이러한 백래시를 

통해 백인은 흑인 광대를 보며 인종적 우월감을 

느꼈으며(Jung, 2014), 블랙 댄디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흑인의 정체성 확립의 과정을 억압하였다. 

유색인종 집단은 오랜 시간 유지된 인종 차별에 

맞서기 위해 패션을 통해 저항성을 드러냈다. 경

제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흑인들은 미국 노동

자 작업복에서 시작한 블루진을 사회에 저항하기 

위한 의미로 착용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블루진

은 20세기 이후 가장 대중적인 의복으로 자리매김

하며 기존의 저항적 의미를 상실한 채 문화를 선

도하는 흑인들의 자부심에서 착용되기 시작한다

(Kim, 2014). 그러나 유색인종의 패션 문화 선두는 

인종 차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았으며 

백인에 의한 백래시는 지속되고 있다. 

2. 헤테로토피아의 정의 및 원리

헤테로토피아는 ‘heteros(다른)’와 ‘topos(장소)’의 

의미가 합쳐진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의미

한다.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공

간이지만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

아적 공간이며 다른 공간에 맞서 공간의 의미를 

구성한다. 헤테로토피아는 반공간으로 사회에 의

해 고안되어 그 안에 제도화되어있는 공간으로 나

타나며 정상 공간들에 이의 제기하는 공간이다

(Foucault, 1974/2014). 패션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메

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으며 패션을 통

해 전달된 메시지가 사회적 환상이나 대안을 만들

어낸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이론과 연결되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위험과 

반항을 유발하는 장소(Seo, 2011)이기 때문에 사회

적 흐름에 반하는 백래시와 비슷한 특성이 있으며,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와 몸이라는 장소를 연관 지

어 해석하며 몸은 권력과 소통시키는 특성을 지닌

다(Foucault, 1974/2014)고 말하였다. 이는 기득권층

의 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백래시가 몸에 걸쳐지는 

복식인 패션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

서 헤테로토피아와 백래시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푸코의 

Heterotopia(Foucault, 1974/2014)를 바탕으로 해석

하였으며, 푸코의 역서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의 

이론적 체계인 헤테로폴로지(heteropologies)를 기

준으로 <Table 1>과 같이 6가지 특성을 정리하였

Figure 3. 블랙 디즘의 
주트(Zoot). 

From Stubbs. (2017).
https://therake.com

Figure 4. 민스트럴 
쇼 포스터. 

Minstrel show. (n.d.).
https://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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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헤테로폴로지의 6가지 특성은 연구마다 표현

하는 단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위기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원시 

사회에 나타난 특권화되거나 금지된 장소들은 위

기의 헤테로토피아를 보여주며 생물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을 위한 장소로 나타난다. 위기의 

헤테로토피아가 사라지면서 일탈의 헤테로토피아

가 등장하는데 이는 평균 혹은 규범의 요구로 일

탈된 행동을 하는 개인을 위해 마련한 요양원, 정

신 병원, 감옥 등의 장소에 해당한다.

둘째, 재구성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사회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이전에 구축했던 헤테로토피아를 

완전히 흡수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존재하

지 않았던 새로운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할 수도 있

다. 대표적으로 묘지는 과거 마을의 한가운데 교

회와 함께 위치하여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시

간이 흐르면서 전염병의 장소이며 불결한 의미의 

공간이 되었다.

셋째, 모순적 중첩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일반적

으로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공

간을 실제 한 장소에 겹쳐놓는 데 원리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극장이 있다. 극장은 이차원 공간에 

삼차원의 공간을 영사하여 새로운 공간을 가지게 

된다.

넷째, 시간 분리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시간의 분

할과 연결되는 헤테로토피아는 영원의 헤테로토피

아와 한시의 헤테로토피아로 구분되어진다. 무한

히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영원의 헤테로

토피아에는 박물관과 도서관 같이 시간의 축적이 

나타나는 장소에 존재한다. 축적한다는 발상, 시간

을 정지시킨다는 발상, 시간을 특권화된 공간에 무

한히 누적시킨다는 발상, 어떤 문화에 대한 보편적

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발상, 모든 시간·시대·

형태·취향을 하나의 장소 안에 가두어놓으려는 의

지, 모든 시간의 공간을 구축하려는 발상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시의 헤테로토피아는 극장, 시장 

등의 일시적인 장소가 있으며 시간의 축적과 반대

로 원죄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개폐의 헤테로토피아로 언제나 그것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보여준다. 닫힘의 헤테로토피아는 

일반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없으며 감옥, 군대와 

같이 강제로 들어가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특정 

헤테로토피아에 들어갈 수 있다. 열림의 헤테로토

피아는 미묘한 배제를 감추고 있는데 누구나 들어

갈 수 있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에 의해 배제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

어 불법적인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에 입성하

는 사람들은 보호받지만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입성한 것 자체의 사실을 사라지게 만든다.

여섯째, 환상과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로 헤테로

Table 1.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특성.

헤테로토피아 특성 내용 특성별 공간

위기와 일탈
금지된 구역 혹은 규범의 요구로 일탈된 행동을 하는 개인을 위해 
마련된 공간

요양원, 정신 병원, 감옥 등

재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은 사라지기도 하며 새로운 의미로 구성
되기도 하는 원리

묘지 등

중첩 서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공간을 실제 한 장소에 겹쳐놓는데 원리 극장 등

시간 분리
시간이 축적된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일시적인 공간으로 나타
나기도 하는 원리

박물관, 도서관/극장, 시장 등

개폐 고립시키는 동시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 열림과 닫힘의 원리 감옥, 군대, 성매매촌 등

환상과 보정 특정 공간을 통해 다른 공간이 더 두드러지는 원리 유흥업소, 식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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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가 나머지 공간에 대한 기능을 보여준다는 

특성이다. 환상의 헤테로토피아는 이를 통해 다른 

모든 공간이 더 환상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금기시되어 있지만 유흥을 통한 환상을 찾을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는 무질

서한 공간을 완벽히 새로운 현실 공간으로 창조하

는 것으로 식민지에서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를 찾

아볼 수 있다. 실재하는 공간을 외부 공간의 의미

와 반전하여 연결 지어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간의 의미가 왜곡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패션과 

건축,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통해 원초적인 유

토피아로서 몸이라는 장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의복이 존재하는 공간인 몸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

재하는 유토피아로, 고유한 환상성의 원천을 가지

고 있으며 가면, 화장, 문신 등의 몸을 치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몸은 권력, 보이지 않는 힘과 소통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Foucault, 1974/2014). 이때 

자아는 몸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다른 공간에 위치

하게 된다. 개성을 드러내는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는 등 몸을 꾸미는 행동은 몸을 고유한 공간으

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공간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이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환상은 거울과 시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이 갈 수 없

는 공간에 머무르며 타자화된 자신의 몸이라는 공

간을 관찰할 수 있다(Foucault, 1974/2014).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바탕으로 패션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Seo(2011)는 헤테로토피아를 사물들

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중첩되거나 위치하고 있

어 이들 모두에게서 공통되는 위치를 정의하는 것

이 불가능한 ‘사물의 상태’, ‘혼란 속의 질서’를 일

컫는 공간의 재구성된 개념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역설적으로 보이며 사회적인 관습을 거부하여 때

로는 위험과 반항을 유발하는 장소라고 설명하였

다. Kim(2017)은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에 대해 일

상을 낯설게 조명하여 고착화된 삶을 새롭게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하였으며, Chung et 

al.(2018)의 연구에서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

하는 유토피아’로 유토피아와 대비되는 공간이라

고 설명하였다. Jeong and Kan(2020)은 헤테로토피

아를 사회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으로 만

들어낸 일종의 반공간을 통하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취하는 개념이라고 설

명하였다.

Ⅲ. 백래시 패션

1. 백래시 패션의 정의

패션은 자아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사용되며 사

회적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패션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196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히피 문화는 자유

를 갈망하는 20대의 욕망을 자유로운 패션을 통하

여 표현했으며 1980년대 여성 단체의 노브라 운동

은 브래지어라는 여성의 상징적 패션 아이템 탈피

를 통하여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만 바라보는 성적 

대상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와 같이 패션은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개인 혹

은 단체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자기표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반대되는 문화 흡수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패션은 한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

치며 유행이라는 큰 흐름을 구성하게 된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발달

로 인해 대중의 패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Kim 

& Choo, 2019) 패션은 과거보다 유행의 속도가 빨

라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대중

화, 군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션의 

특성은 유행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패션의 흡수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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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 Yang, 1999)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

는 근본적 의미를 상쇄시키기도 한다. 

2차 세계 대전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여

성들은 이전의 가정적인 여성보다 주체적인 활동

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크리스챤 디올(Christan 

Dior)은 전쟁으로 인해 표현하지 못한 여성성을 표

출하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뉴 룩(new look)’이

라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Figure 5). 뉴 룩

의 아워 글라스 실루엣은 <Figure 6>와 같이 중세 

시대에 나타난 코르셋을 연상하게 하는 실루엣으

로 바 수트(bar suit)를 착용하여 새로운 코르셋을 

탄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다시금 몸매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다. 여성의 신체를 꽉 

조이거나 노출이 심한 복식을 추구하는 문화는 점

차 사라졌지만 현재 다시 여성 패션에서 코르셋이

나 란제리 룩을 착용하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은 몸에 타이트한 

의상을 착용해 몸매를 부각시키는 의상이나 평상

복 위에 혹은 란제리만을 착용하는 란제리 룩 등 

여성성을 강조하는 패션을 착용하며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에 코르셋

이 가지고 있던 성차별적인 의미는 사라진 채 여

성 스스로 코르셋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주

체적으로 보여주고 여성의 당당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패션은 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매개체로 과한 노출과 

코르셋을 착용하는 것이 개성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몸을 통해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의 시각에

서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Yim, 2014). 

흑인 패션에서 시작된 스트리트 패션은 하이패

션으로 통합되면서 스트리트 패션의 본래 의미였

던 백인 위주 사회에서 흑인 인권 운동으로 불평

등에 대항하는 저항 정신(Lee & Koo, 1997)은 사

라지고 흑인과 백인 구별 없이 스트리트 패션을 

향유하고 있다(Yim & Kim, 2003). 부정적인 의미 

혹은 저항 정신으로 나타났던 스트리트 패션이 기

득권층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로 개편되고 본래 의

미는 잊은 채 단지 대중화된 착용으로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둔 미적 패션으로 향유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 하위문화 패션이 기득권층에 

의해 내포하고 있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기존

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차별적 상황은 잊은 채 개인의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착용하는 패션을 백래시 패션이라

고 정의한다.

2. 백래시 패션의 특성

본 연구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백래시 패션의 특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백래시 패션은 가지고 있던 본래 의미가 상

실된다는 특성이 있다. 기득권층에 의해 차별받는 

집단인 여성과 유색인종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

하여 패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집단의 진보적 의

사를 표현한다. 흑인 문화에서 발생한 스트리트 

패션은 백인에 의한 인종 차별 아래 나타난 것으

로 그 중 루드 보이(Rude boys)는 1960년대 흑인 

실업과 선거권 박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

해 서구 댄디 스타일을 차용한 반항적인 패션이다

(Ko, 2020). 이러한 패션 스타일은 기득권층에 의

Figure 5. 디올의 뉴룩 1947. 
From House of Dior. (n.d.).
https://www.metmuseum.org/

Figure 6. 세시  코르셋 
바스킨.

Western Fashion 
Multi-Contents. From Kim et al. 

(2010).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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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만을 표현하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

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성 표현을 위한 하나

의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되며 기존의 의미를 상실

한 채 향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득권층의 권력

은 억압적인 모습을 감춘 채 자연스러운 환경 변

화를 통해 하위문화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

으로써(Yim, 2014) 기득권층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기득권층에 의한 차별적 상황에 

반하여 독자적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매개체로 

사용된 패션이 시간의 축적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하위집단이 차별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진보성을 잃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하

고자 하는 기득권층에 의한 백래시 패션의 특성이

라고 볼 수 있다. 하위집단은 기득권층에 의해 재

구성된 백래시 패션에 내포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에 맞춰 백래시 

패션을 착용하게 되는 모순적 특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백래시 패션은 특정 패션의 상황적 반

복성을 가진다. 백래시 특성 중 하나인 반복성은 

하위집단에서 나타난 진보성으로 인해 기득권층에 

위협적인 상황이 반복될 때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하위집단을 통제하기 위하여 백래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특성이다. 백래시 패션 또한 기

득권층에 위협적인 상황일 때 상황을 통제하거나 

되돌려놓고자 하는 매개체로 사용되며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백래시 패션을 배치하게 된다. 과

거 몸을 치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여성들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활동에 제약을 주는 코르셋, 미니 스커트나 몸에 

딱 붙는 드레스가 아닌 수트, 팬츠 등 남성적인 패

션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진보적 변화는 

여성 패션 아이템을 기반으로 성장한 패션 시장

에 경제적인 타격을 미쳤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

하게 되는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당시 기득

권층의 지위를 위협하는 변화였으며 이러한 환경

을 통제하기 위해 패션 시장은 변화를 일으킨 여

성 수트의 생산을 중단하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미니 드레스, 스커트 등의 아이템을 대량 생산하

여 여성의 패션을 기존의 가정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성이 강조된 패션으로 되돌려놓고자 하였다

(Faludi, 1991/2017). 기득권층에 의해 다시 유행된 

미니 드레스, 코르셋 등의 백래시 패션으로 인해 

여성은 자연스럽게 과거와 같이 여성성을 강조하

는 아이템을 착용하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

위가 상승하는 것이 위협적이었던 기득권층은 변

화한 하위집단에 다시 백래시 패션을 착용하게 하

여 기득권층을 유지하는 것에서 백래시 패션의 특

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백래시 패션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가진다. 패션은 트렌드라는 큰 흐름을 바

탕으로 무한히 변화하는 것으로 백래시 패션 또한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나타난다. 

이는 두 번째 특성인 반복성과도 연관이 있다. 백

래시 패션의 주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코르

셋은 근대 시대부터 여성과 분리할 수 없는 아이

템으로 코르셋을 착용하는 것은 노동에서 벗어난 

특권층임을 드러내는 사회적 상징이다(Yim, 2014). 

그러나 이러한 의미 뒤에 남성이라는 기득권층에 

의해 여성을 억압하고자 하는 지배적 의미를 내포

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스스로 코르셋을 착용하며 

자발적으로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여성이 강제적으로 경제 활동

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이 여성적인 패션에서 벗

어나고 권력의 수동적인 존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로 인해 다시 트렌드가 되어 나

타난 미니 드레스, 스커트 등의 백래시 패션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변화된 코르셋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트렌드에 맞춰 등장한 다양한 ‘코르셋’으로 

여성성 유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백래

시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시대에 유행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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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 몸을 구속하여 기형적으로 

변화시키는 코르셋에서 벗어나 여성의 신체적 섹

슈얼리티를 강조하는 란제리 패션, 오프숄더, 크롭

티 등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패션 등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백래시 패션이 트렌드가 

되면서 지배층의 권력에 의한 수동적 착용이 아닌 

여성의 선택에 자율성을 부과하게 된다.

3. 백래시 패션과 헤테로토피아의 관계성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바탕으로 패션을 분석

한 선행연구 중 헤테로토피아에 나타난 여섯 가지 

특성을 특정 단어로 치환하거나 특정한 특성을 새

로운 의미로 해석하여 구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Seo(2011)는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가지 특성 

중 유동성, 가변성, 탈구조성을 바탕으로 블랍(blob), 

폴드(flod), 블러링(blurring)이라는 개념을 도출했

다. Kim(2017)은 헤테로토피아 특성의 ‘모순, 전복, 

일탈, 복잡’을 ‘나열하기, 뒤집기, 떼어내기, 쌓기’

의 특성으로 치환하여 패션 디자인 발상에 대한 

유형을 연구하였다. Chung et al.(2018)의 연구에서 

헤테로토피아의 특성 중 일탈, 전이, 모순, 위기, 

혼재를 이용하여 남성의 젠더리스 스타일을 분석

했다. Jeong and Kan(2020)은 헤테로토피아 특성인 

일탈성, 전이성, 혼재성, 환상성으로 Blitz Kids 집

단에서 나타난 뉴 로맨틱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위 

내용을 <Table 2>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백래시 패션은 헤테로토피아의 특

성 중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가지 특성 중 일탈은 

규범의 요구로 일탈된 행동을 한다는 의미로 집단

에 의해 강요된 패션을 착용하게 되는 백래시 패

션과 비슷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 재구성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사라지거나 새로 정의된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백래시 패션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의 변화와 관

계가 있다. 헤테로토피아 특성 중 중첩은 모순으

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양립 불가능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에 겹칠 수 있다는 의미로 백래시 패

션에서 나타나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간의 모

순적 패션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 분리

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축적은 시간의 공존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백래시 패션에서 오랜 시

간에 걸쳐 패션의 공존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성

을 들 수 있다. 백래시 패션의 특성인 패션이 가지

고 있던 본래 의미의 상실, 특정 패션의 상황적 반

Table 2. 패션 련 선행연구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 특성 정리.

연구자
(년도)

헤테로토피아 특성

위기와 일탈 재구성 모순적 중첩 시간분리 개폐 환상과 보정

서승미
(2011)

○
가변성

○
탈구조성

○
유동성

김민지
(2017)

○
일탈

○
전복

○
모순

○
복잡

정수진, 임은혁, 

서승희
(2018)

○
일탈, 위기

○
전이

○
모순

○
혼재

정나라, 간호섭
(2020)

○
일탈성

○
전이성

○
혼재성

○
환상성

○
일탈

○
재구성

○
모순

○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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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은 헤테로토피

아 특성과 <Table 3>과 같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

다. 기존 패션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상실하는 것

은 하위집단이 진보하기 전인 과거로의 회귀를 의

미하며 패션이 나타나게 된 본질적 의미보다 개인

의 취향이 반영된 미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이는 헤테로토피아 원리 중 일탈, 재구성, 

모순에 해당한다. 백래시 패션의 반복성은 반복적

인 하위집단의 진보적 활동을 저지하고자 나타나

는 것으로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이

며 하나의 패션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백래시 패션은 이전에도 반복적으

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하위집단이 

백래시 패션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

게 백래시 패션을 착용하게 되는데 이는 헤테로토

피아 원리 중 일탈, 재구성, 공존에 해당한다. 동시

에 백래시 패션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며 

트렌드를 바탕으로 대중이 수용 가능한 패션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백래시 패션만 유행하는 것

이 아닌 다른 패션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공존

하는 것으로 헤테로토피아 원리 중 일탈과 공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테로토피아의 

특성 중 재구성, 모순, 일탈,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

로 페미니즘 백래시 패션과 화이트 백래시 패션으

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Ⅳ.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의한 
백래시 패션 분석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바탕으로 도출한 백래시 

패션의 유형인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을 통해 페

미니즘 백래시 패션과 화이트 백래시 패션을 분석

하였다.

1. 페미니즘 백래시 패션

1) 일탈

근세 시대 이후 왕과 귀족은 복식을 통해 권위

와 위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패션을 통해 계급을 과시하였고 이후 남녀 각각의 

이상적인 신체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남

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대적 구분(Kim et al., 

2010)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남성은 

경제 활동을, 여성은 가사 노동을 주로 맡는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강해짐에 따라 남녀 복식 문화

가 자리 잡게 된다.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여

성상은 남성의 눈을 즐겁게 하는 가는 허리가 필

수적인 조건이었다(La & Choi, 2004). 이로 인해 

여성은 신체 노출과 함께 코르셋, 스토마커 등의 

체형 보정물을 통하여 가슴은 풍만하고 허리는 날

씬한 신체미를 구현하게 된다. 이는 남성과 달리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박탈당한 여성들을 코르셋

으로 억압하고 남성들의 성적 대상물로만 여기는 

Table 3. 헤테로토피아 특성과 백래시 패션 특성의 계성 분석.

백래시 패션 특성 특성 분석 헤테로토피아 특성

의미의 상실
 - 하위문화 패션의 의미 재구성
 - 과거로의 회귀
 - 본질적 의미보다는 미적 가치 중시

일탈

재구성

반복성
 - 반복적인 하위집단의 진보
 - 하위집단의 일탈을 막기 위한 견제
 - 반복적인 패션의 등장

모순

상황에 따른 유연성
 -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여 존재
 - 시간이 지나도 유지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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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La & Choi, 2004) 과거 여성의 인권은 남성

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 

패션에서 과거 코르셋과 신체 노출은 여성 인권의 

하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근 코르셋, 란제리 룩, 과감한 노출 등의 일탈적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 여성은 이러한 패션을 착

용함으로써 모순적인 주체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며 

여성 인권의 퇴보를 표현함과 동시에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에 역

행하고 있다. <Figure 7>의 생 로랑(Saint Laurent)

의 2021 패션 필름에서 패션, 조명, 표정 등에서 

여성을 관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

택을 배경으로 블랙 의상을 착용한 모델들은 워킹

을 하며 실내에 배치된 가구에 착석하거나 눕는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섹슈얼한 자세를 

취하거나 매혹적인 표정을 보여주며 여성성을 불

필요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등장하는 패션 중 여성

의 상체를 시스루 원피스의 간접적 노출로 여성의 

몸을 강조해 여성을 응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돌체 앤 가바나의 <Figure 8>은 크롭된 상‧하의와 

몸에 딱 붙는 디자인으로 이는 현재 유행하고 있

는 패션 트렌드와 유사한 디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적인 노출은 찾아볼 수 없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노출의 과감함이 더욱 강조되는 트렌드

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매우 짧은 반바지 

착용 시 바지 안에 속바지를 입어 바지 바깥으로 

속바지가 보이게 하는 스타일이 있다. 이는 2016 

S/S에 제시된 패션 컬렉션이 실제 트렌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성은 아이

러니하게도 백래시 패션을 통해 불편함을 감수하

면서까지 신체 노출을 받아들이는 일탈적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재구성

과거부터 나타난 아이템이 현대에 다른 형태의 

패션으로 표현되어 의미나 착용 위치가 재구성되

는 것으로, 여성복 패션에서 이너웨어를 통해 보

여지는 섹슈얼 표현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너웨어를 겉옷 위에 입어 아우터웨어로 활용하

는 패션 아이템의 역할 재구성을 통해 여성의 섹

슈얼리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되며 성 상품화

의 대상으로 머무르게 한다. <Figure 9>에서 코르

셋이라는 란제리를 유광 가죽으로 디자인한 벨트

처럼 표현하여 란제리임에도 아우터웨어로 착용하

는데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기

존의 코르셋과 달리 가슴을 강조하지 않아 시각적

으로 섹슈얼리티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허리를 얇

게 강조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몸을 변

형시키는 코르셋의 특성을 보인다. 메종 마르지엘

라(Maison Margiela)의 2018 S/S 컬렉션의 디자인은 

란제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이너웨어의 위치 

재구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여성 복식은 발전해왔으나, 여성의 신체 

중 섹슈얼한 특징을 보여주는 가슴, 허리, 엉덩이

에 대한 강조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반복되어 나

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복식의 스토마커, 코르셋, 

버슬 스타일 드레스 등을 통해 발현되었으며 현대

에 와서는 란제리를 통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

하는 경향이 있다(Kim & Yang, 2002). <Figure 10>

은 란제리를 아웃웨어로 착용해 가슴을 직접적으

Figure 7. 
생 로랑 2021.

From Saint Laurent. (2020).
https://www.youtube.com

Figure 8. 
돌체 앤 가바나 2016 SS.
From “Spring/Summer 2016”. 

(2015).
https://www.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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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밝은 계열의 원피

스 위에 검정색 란제리를 착용하여 색상의 대비로 

인한 여성성 강조를 표현하였다.

3) 모순

과거와 달리 여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자와 

동등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

전히 현대 여성은 개인의 권력, 관능, 독립을 이루

기 위하여 남성과 달리 미를 통해 자신의 섹슈얼

리티를 발전시키는데(Yim, 2014) 이는 여성의 미

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

득권층의 백래시로 인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 인권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으며 양성 평등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성은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섹슈얼리티적 표

현을 유지하는 모순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페미니

즘이 추구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섹슈얼리티와 

결합하여 당당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과감

한 노출을 선택하고 있다. 뮈글러(Mugler)의 2021 

S/S 컬렉션에 나타난 <Figure 11>은 청바지에 검정

색 페인팅 효과를 통해 티팬티를 착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모델의 과감하고 

당당한 포즈와 빨간색 장갑은 상체가 탈의한 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해주며 강렬한 시각

적 효과를 준다. 베르사체(Versace)는 사회적 위치

를 상징하는 포멀한 정장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키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에서 옷은 

개인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장은 

성공한 사람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Figure 12>에

서 정장의 여밈을 깊게 내어 노출하였으며 재킷으

로 가슴의 중앙을 가리면서 동시에 가슴을 부각시

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4) 공존 

백래시 패션의 공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

션의 의미가 변했더라도 과거와 현재에 표현되는 

방식이 공유되어 양쪽 시대에 공존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패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과 동시에 

반복과 유지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시대를 관통

하는 패션은 시대의 특징으로 남아있게 되며 반대

로 패션을 통한 시대 특성의 역추적도 가능하다. 

백래시 패션에서도 유지에 의한 공존을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코르셋은 이상적인 여성 몸에 자신의 

몸을 맞추기 위한 유지 장치로 사용되었다면, 최

근 컬렉션에 나타난 코르셋은 장식적인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거나 여성의 움직임에 제약을 준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Figure 13>에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코르셋의 원형을 유

지한 원피스를 선보였다. 구성적인 입체감을 통해 

코르셋을 연상하는 원피스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거와 공유되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가슴

과 허리, 골반에 착시를 일으키는 삼각선을 이용

해 몸의 실루엣을 더욱 가늘어 보이게 표현하고 있

Figure 9. 벨트 코르셋.
From ‘the Archives: Corsets in 

Vogue’. (2013).
https://www.vogue.com

Figure 10. 메종 마르지엘라 
2018 SS.

From Spring/Summer 2018. 
(2017). https://www.vogue.co.kr

Figure 11. 뮈 러 2021 SS.
From Spring/Summer 2021. 

(2021).
https://www.vogue.co.kr

Figure 12. 베르사체 2020 SS. 
From Spring/Summer 2020. 

(2019).
https://www.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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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리스챤 디올은 패션 필름을 통하여 2020-2021 

A/W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에서 내추럴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상을 보여주며 이번 컬렉션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성이 벗고 나오거나 물에 젖은 상태로 등장하며 

<Figure 14>와 같이 벗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남

성이 몸의 치수를 재는 모습이 등장한다. 또한 여

성에게 추천하는 의상은 중세 시대 복식을 연상하

게 하는 코르셋 착용이 요구되는 페미닌한 드레스

나 상체가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과거의 여성들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는 2020-2021 A/W 컬

렉션의 패션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바라보

는 시각이 과거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화이트 백래시 패션

1) 일탈

문화는 한 사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집합체

이기 때문에 인종 간의 문화적 차이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외 패션 브

랜드에서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인종 차별의 사례

를 보이고 있다. 패션을 통한 인종 차별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타나는 상징적 차별은 특정 문화에 대한 일탈로 

볼 수 있다. 백인과 유색인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부색이다. 피부색을 기준으로 각 문화권의 민족

을 백인, 흑인, 황인 등의 명칭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는 시각적 차별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역할이 된

다. 지난 2018년에 프라다(Prada)는 12월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프라다말리아(Pradamalia)’라는 열쇠고

리를 출시했다. 이 열쇠고리는 얼굴, 몸, 팔, 다리 

등이 달려있어 사람을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프라다는 갈색 몸통에 초록색과 노란색이 혼합된 

디자인과 함께 검정색 머리와 빨간색 입술의 디자

인을 출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흑인을 비

하하는 블랙 페이스(black face)를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구찌(Gucci)에서도 같

은 논란이 발생했다. 구찌는 <Figure 15>와 같이 

백인 모델에게 블랙 페이스를 마스크로 씌워 백인 

우월주의, 즉 화이트 백래시를 보여준다. 흑인의 

신체적 특징인 검은 피부와 붉은 입술을 희화화하

여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한 것은 백인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장 폴 고

티에는 동양인을 연상하게 하는 컬렉션을 자주 선

보였는데 <Figure 16>은 동양인을 표현할 때 등장

하는 붉은색 스타킹과 함께 터번, 화려한 액세서

리를 보여준다. 붉은색 스타킹은 화이트 백래시와 

함께 페미니즘 백래시도 보여주는데 이는 백인이 

동양인 여성을 묘사할 때 성적 매력을 통해 남성

을 유혹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모순

화이트 백래시는 페미니즘 백래시와 다르게 재

구성과 모순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모순의 특성으

로 분석하였다. 기득권층인 백인의 인종 차별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반항

으로 나타난 패션은 대부분 현재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대중적인 패션으로 착용되고 있다. 이

는 변화하는 문화적 흐름에 비추어봤을 때 자연스

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재구성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차별 집단인 유색인종이 기득권층에 

Figure 13. 
장 폴 고티에 2010 SS.
From Spring/Summer 2010 
Haute Couture Jean Paul 

Gaultier. (2009).
https://www.vogue.co.kr

Figure 14. 크리스챤 디올 
2020-2021.

From Dior Autumn-Winter 
2020-2021 Haute Couture, (2020).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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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하기 위해 착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잊는 

것은 모순된 현상이기도 하다. 백인의 인종 차별

에 대적하기 위해 급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나타

난 흑표당은 집단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남성은 

총과 검은 베레모, 가죽 재킷을 입고 다녔으며, 여

성의 경우 흑인 특성의 곱슬머리를 억지로 피는 

것은 두피에 상당히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흑

인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인 아프로 헤어스타일과 

가죽 재킷, 미니 스커트, 가죽 부츠, 베레모를 착용

하였다(Lee, 2016). 이와 모순되게 구찌는 <Figure 

17>과 같이 흑인 모델의 머리카락을 일직선으로 

피며 흑인의 신체적 특징인 곱슬머리를 무시한 것

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흑인 모델의 헤어스타일은 

신체적 특성을 존중해주기 위해 흑인의 곱슬머리

를 본연 그대로 스타일링하지만, 여전히 컬렉션에

서는 흑인의 헤어스타일을 패션을 위해 억지로 변

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Figure 18>

과 같이 돌체 앤 가바나의 2016 S/S 컬렉션에서 흑

표당의 상징적인 유니폼이었던 가죽 베레모, 가죽 

재킷, 검정 부츠를 흑인 모델에게 착용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패션이 나타난 배경인 흑인 

인권 보호라는 목적성을 상실한 채 단순한 미적 

취향으로 변형하여 착용한 것으로 모순적인 특성

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죽 재킷 안에 착용된 미

니 드레스는 밝게 디자인하여 아이템의 재구성을 

볼 수 있다.

3) 공존 

과거부터 이어진 인종 차별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유색인종을 비하하는 언어, 행

동 등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통해 유색인종에 대

한 백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와 현재에 공존하

여 나타나고 있다. 패션을 통한 인종 차별은 인체

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차별부터 특정 문화에 대한 

차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 폴 고티에 2013 

S/S 컬렉션은 차별 없이 백인과 흑인 모델이 등장

한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으나, <Figure 19>와 같

이 흑인 모델의 입술에만 블랙 립(black lip)으로 

메이크업한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컬렉션에 등장

하는 모든 흑인 모델에게 블랙 립 메이크업을 하

여 인종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0>의 경우 앞서 본 구찌의 블랙 페

이스 아이템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장 폴 

고티에는 흑인 모델에게 블랙 페이스를 연상하게 

하는 모자 아이템을 착용하게 하여 과거에 흑인의 

발전을 막기 위해 나타난 ‘민스트럴 쇼’의 현대적 

Figure 15. 
구  2018 FW.

From Fall/Winter 2018. (2018).
https://www.vogue.co.kr

Figure 16.  
장 폴 고티에 2010 FW.

From Fall/Winter 2010. (2010).
https://www.vogue.co.kr

Figure 17. 
구  2020 FW.

From Fall/Winter 2020. (2020).
https://www.vogue.co.kr

Figure 18. 
모스키노 2016 FW.

From Fall/Winter 2016. (2016).
https://www.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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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

는 아이템을 백인이 착용하였을 때는 일탈의 특성

을 보여주었지만, 흑인이 착용하였을 때는 공존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인종의 이미지를 보

여주는 패션 아이템을 바탕으로 분석한 화이트 백

래시 패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Figure 21>에

서 볼 수 있듯이 돌체 앤 가바나는 2016 S/S 캠페

인 화보에서 동양인이 스파게티를 손으로 집어먹

는 모습을 연출하며 인종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동양인을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에서 벗

어나지 못한 채 유색인종을 비하하는 인식이 현재

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Ⅴ. 결 론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성 차별과 인

종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활발

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차별에 

기여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타난 백래시 패

션을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

다. 백래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층의 

반발이라는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인권, 

유색인종 인권에 나타난 백래시로 구분하여, 남성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을 상대로 공격성

을 보이는 움직임을 ‘페미니즘 백래시’로 명명하

였고, 유색인종 차별에서 비롯된 백인 우월주의는 

백인만을 우선시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유색인

종에 나타난 백인의 반항적인 모습을 ‘화이트 백

래시’로 명명하였다. 

헤테로토피아란 반공간으로 사회에 의해 발생

한 정상 공간들에 이의 제기하는 공간으로 패션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새로운 대안이나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중 백래시 패션과 관계성

이 있는 헤테로토피아의 일탈, 재구성, 모순, 공존

의 네 가지 특성 도출을 통해 백래시 패션을 분석

하였다. 백래시 패션은 특정 하위문화 패션이 기

득권층에 의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개인의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형하여 착용

한 패션을 의미하며, 패션이 가지고 있던 본래 의

미의 상실, 특정 패션의 상황적 반복성,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의 특성을 가진다. 

헤테로토피아의 네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

한 페미니즘 백래시와 화이트 백래시의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페미니즘 백래시에서 일탈은 과거

의 여성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여성의 몸을 드러내

는 패션이 나타났으며, 재구성은 과거의 코르셋이 

현대 패션에서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순은 주체적인 여성성과 섹슈얼한 여성

성의 공존으로 나타났으며, 공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패션을 볼 수 있었다. 화이트 백래시

Figure 19. 
장 폴 고티에 2013 SS.

From Spring/Summer 2013. (2012).
https://www.vogue.co.kr

Figure 20. 
장 폴 고티에 2015 SS.

From Spring/Summer 2015. (2014).
https://www.vogue.co,kr

Figure 21. 
돌체 앤 가바나 2016 캠페인.
From DOLCE & GABBANA. (2016).
https://www.fashiongoner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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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탈은 유색인종의 특징이 가미된 패션을 백

인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보여진 

재구성과 모순은 기존의 의미를 상실한 채 패션을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종 차별의 시선을 볼 수 있었다.

두 가지 백래시 패션은 일탈, 재구성, 모순, 공

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재구성과 모순의 특성

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페미니즘 백래시 패션의 

경우 여성만 착용하는 여성적인 아이템을 중심으

로 백래시 패션이 나타났으나, 화이트 백래시의 

경우 유색인종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아이템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아이템을 어떠한 인종

이 착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여줬다. 백

래시 특성 중 본래 의미의 상실은 일탈, 재구성, 

모순에 공통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방향

에 따라 특정 특성이 공존하여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아이템의 해석

이 한정되어 있는 화이트 백래시 패션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오늘날 패션은 단순히 치장하는 것보다 패션에 

내포된 의미를 생각하며 착용해야 하며 다차원적

인 시각을 통해 패션을 경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백래시 패션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패션을 정의하

였으며, 패션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서 집단의 의

견 표현을 차별이라는 영역과 융합하여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인권과 유색인종 인권

에 대해 백래시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을 제시하였음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를 통

하여 기존 패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제시와 패

션에 나타난 백래시 현상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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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cklash is men's adverse reaction and strong resentment against the feminist movement, with the intention 

to maintain their own power as the Establishment. Such a tendency is also manifested in white supremacy against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for people of color. Michel Foucault defines an anti-spatial space where utopia, which 

does not exist in reality, exists in reality as “heterotopia”, and puts it in the same context as the backlash emerging 

through the spirit of resistance.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backlash fashion in feminism 

and white supremacy based on the concept of spatial reconstruction from the anti-spatial perspective of heterotopia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acklash in terms of fashion. Backlash fashion was analyzed to be characterized 

by loss of meaning, repeatability, and situational flexibility, which has something to do with some characteristics of 

heterotopia: deviance, reconstruction, contradiction, and coexistence. While feminism backlash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deviance, reconstruction, contradiction, and coexistence, the characteristics of white backlash included deviance, 

contradiction, and coexistence. First, deviance has a tendency to insist on a fashion tha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subgroup. Second, reconstruction is related to sublimating a fashion tha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ubgroup 

to another item or meaning. Third, contradiction means a fashion that has been degraded to a medium for displaying 

one's individuality while losing the original meaning as a symbolic fashion in the subgroup. Fourth, coexistence means 

a temporal coexistence where the meaning of the past fashion is retained even in the modern fash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defining a new domain of backlash fashion and presenting a new viewpoint towards the issue of 

human rights by considering human rights discrimination, which has emerged as a major problem, with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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